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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PLB 부스에 3일간 약 22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전남 나주 누룽지부터 고구마까지..소비자들 품질·가격에 긍정 반응
중소 제조사들 “소비자와 1대1로 만나 뿌듯�피드백으로 상품 개선”
쿠팡 CPLB “중소 제조사에 뜻 깊은 기회..판로 확대할 것”

2025. 06. 17. 서울 –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제조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5 디지털 유통·물류
대전’에 30개 중소 제조 파트너사들과 함께 공동 참가해, 뜨거운 관심 속에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13일 3일간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쿠팡 PB상품을 생산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 제조사들이 처음으로 소비자와 정부 관계
자, 유통업계 바이어들을 직접 대면한 자리였다.

행사에는 3일간 총 2200여명(이벤트 참석자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54002/
https://news.coupang.com/archives/54002/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에 참가한 대한식품 한윤경 대표가 자사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CPLB는 중소협력사 30개사에 전용 부스를 제공했으며, 참여 업체들은 쿠팡 PB상품을 비롯해 자사 브랜드까지 함께 홍보하며 다
양한 상담과 반응을 이끌어냈다.

전시기간동안 제조사 대표들은 직접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제품을 설명하고 각자의 제품에 대한 체험기회도 제공했다. 협력사들은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입을 모았다.

전남 나주에서 쿠팡 PB 누룽지 식품을 제조하는 ‘대한식품’ 한윤경 대표가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에서 산업부 관
계자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쿠팡 CPLB 동반 부스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전남 나주의 누룽지 제조사 ‘대한식품’의 한윤경 대표는 산업부 관계자 방문 시 대표 발언을 통해 ”나주의 기름진 쌀로 밥을
지어 만드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갓 지은 밥의 구수함을 느낄 수 있다”며 “우리가 이렇게 제품 품질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CPLB에서 판로와 마케팅을 책임지고 지원해주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유통기반 덕분에 우리는 생산에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
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성에서 휴지·물티슈를 제조하는 에코원코리아 최난희 대표는 “많은 방문객 분들이 탐사에 천연 펄프로 만든 고급 휴지를
직접 만져보고 부드럽다, 메이저 브랜드일 경우 1만 5천원 이상일 제품이 쿠팡 PB로 1만 원도 안 되어 놀랍다는 반응이었다”며 “저
희 제품을 인정받아 뿌듯했다”고 말했다.

주방용품을 만드는 GS케미칼 신권식 이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런 대규모 전시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부스도



잘 마련되어 있고 관람객도 많아 정말 좋은 홍보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냉동 식품을 제조하는 초원식품 이규진 대표는 “직접 소비자와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긴장도 됐는데,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
직접 묻고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지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얼음을 제조하는 동양냉동 이주환 대표는 “쿠팡에서 얼음도 배달되느냐는 반응을 많이 받았고, 쿠팡의 물류 인프라를 통해 이렇게
얼음까지 빠르게 배송되는 구조에 놀라는 관람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구마를 납품하는 우농 영농조합 이대영 대표는 “가공식품이면 몰라도 농산물을 전시회에 전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한데, 저희처럼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정말 뜻깊고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에 참가한 (주)성진켐 김근태 대표가 자사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 역시 제품과 제조사의 연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데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지 몰랐는데, 대표님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 훨씬 더 신뢰가 간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니 품질도 훌륭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놀랐다. 앞으로도 이 브랜드 제품을 계속 쓰고 싶다”, “CPLB 브랜드
와 상품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 “프레시 제품의 경우 실제 품질이 상당히 좋았다”, “PB상품만을 모아 보려면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는 반응 등이었다.

CPLB 전경수 대표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 전시를 넘어, 중소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브랜드와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시장과 연결되
는 자리를 체감한 뜻깊은 기회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서 매우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들이 더 많은 판로를
확보하고 알찬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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